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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바쁘신 중에도 식량안보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미국에서 

오신 콜럼비아대학의 Puma 박사님과 북미곡물수출협회의 

Martin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제발표를 해 주실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님과 고정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경희대 김해영 교수님,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의 박태균 회장님, 농촌경제

연구원의 김창길 박사님, 농촌진흥청 박수철 단장님, 농림축산식품부의 배호열과장님, 

농협경제연구소의 황성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포럼의 박태균 회장님과 식품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미나를 

후원해주시는 미국곡물협회 민병렬 대표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0여년전부터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개정하여 당시의 곡물자급률 26.7%를 2015년

에는 30%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락했고, 

작년 2013년에는 23.1%로 내려앉았습니다. 2015년의 30% 자급 목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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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곡물시장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의한 잦은 가뭄과 홍수 등 

대규모 기상이변으로 작물생산의 피해가 커지고 식량 교역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식량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 비축량을 늘이고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 공업국들의 

동물성식품 소비증대 등으로 잉여농산물의 시대는 지나가고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지 심각

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금년도 연구과제로 ‘식품 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간결과를 가지고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와 고정아 

교수가 각각 농산물의 가격정책 효과 평가와 가공식품의 가격정책에 대해 발제를 

합니다. 또한 콜럼비아대학의 Puma 박사님은 기후변화가 세계 곡물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Martin 회장님은 기후변화시대에 생명공학작물의 중요성과 

원활한 국제교역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 강연하십니다. 

오늘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한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합리적이고 산업을 육성하는 가격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식품공학과

학 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 (농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농학석사)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Ph.D.)

경 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전공학센터 연구원

미국국립보건원 (NIH) 박사후 연구원

현)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생명공학원 식품생명공학 전공 교수

현)식품의약품안전처 GMO 식품안전성 평가위원

주제발표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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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기후체계간의 복합상호 작용 이해

앞으로 국제 식량체계는 식량수요의 급증과, 농경지와 농산물의 경쟁적 사용, 수자원 

고갈과 수질저하, 토질저하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될것이다.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는 극심한 기상현상들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 (예를 들면, 주요 내전, 질병발생등..)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체계에 가해지는 갑작스런 충격을  견뎌내기 위해 국제 식량체계의 기능을 이해 하

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식량체계의 회복성

(resiliency)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기후가 국제 식량체계를 압박하는 것이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 5차 평가 보고서’에서 검증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량

의 전반적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작물 생산의 향상을 경험

할지 모르나, 이는 예외에 불과하다. 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기후동향의 모델 

분석을 토대로, 전문가들 사이에 검증된 여러 연구 논문에서는 밀, 쌀 그리고 옥수수의 

생산량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예측들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지하수 

대수층 (groundwater aquifers)의 관개(灌漑)와 같은 자원한계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예측은 작물생산에 밀접한 극심한 기상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한

계가 있다.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식량체계의 여러 압력요인들을 고려해 볼때, 미래의 작

물 수확량에 대한 예측은 실로 편협적일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언급한 국제 식량체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해볼때, 지금까지 국제 식량

체계를 상호 연결된 복잡계(complex system)개념을 적용해 분석한 연구가 미미한 것이 놀

라울 따름이다. 이 개념은 국제 식량체계가 국제 식량무역을 통해 상호 작용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적인 주체들(다수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만일 극심한 상황이 특정지역의 농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충격은 

무역을 통해 국제적으로 퍼질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제 식량체계의 이러한 충격 전

파에 대한 취약성이 2008년 국제 식량위기를 통해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2008년 식량가

격이 급등했을때, (밀 총무역의 90%를 차지하는) 17개 밀 주요 수출국들 중 6개국이, 그

리고 9개 쌀 주요 수출국들 중 4개국이 각각 무역제재 조치를 감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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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미나에서 본인은 1992년부터 2009년 기간동안의 연간 식량 생산량과 무역 데이

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 식량체계와 그 체계의 취약성에 대한 본인의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경제체계 내에서 많은 주체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 네트워크”에 주목한 최근 경제학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붕괴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량체계의 역동성에 대

한 근본적인 통찰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8년 연구기간 (1992-2009)의 분석을 살펴보면, 국제식량 무역 네트워크는 상대적

으로 동질적(homogeneous)이었음을 알수 있다 (85% 국가들의 식량 자급률이 낮고 미미

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국제 밀과 쌀의 무역 연계가 두배로 늘어나고, 교역

량은 각각 밀이 42%, 쌀은 90%로 증가하면서 식량교역의 복잡성 (complexity)이 급증하

였다. 이러한 무역 연계성의 증가와 국제 식량위기시 국가들의 수출금지 전환 성향은 무

역 네트워크가 충격의 빠른 전파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유럽밀과 아시아 쌀의 생산과 무역에 있어 기상관련 장애에 대한 네트워크의 취약

성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저개발 국가들의 수입량 

손실이 증대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의 주요식량 공급대비 밀의 

평균 손실은 8.9% (중위값은 3.8%)였고, 2005년부터 2009년사이에는 평균손실이 11%(중

위값은 5.7%)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쌀의 평균 손실은 8.2%(중위값 2.2%)에서 

14%(중위값은 5.2%)로 증가하였다. 

국제 식량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은 식량의 잉여성과 다양성 강

화를 통해 구조적 회복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국제 식량체계의 맥락에

서 ‘잉여성 (redundancy)’의 뜻은 한 지역이나 여러지역에서 특정 상품의 생산과 무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식량체계 내 다른 지역들이 그 손실을 메꿀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국제 식량체계내의 다양성을 강화하는것은 주식(主食)작물의 광범위한 설정과 선택

(포트폴리오)을 지원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아쉽게도, 지난 50년간 각국의 식량공급

에 밀과 쌀, 그리고 다른 국제적인  일반작물 상품들이 더욱 중요한 주식으로 자리잡으

면서, 주식작물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식

량 공급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지만, 다양한 유전자 작물들을 장려하는 공급중심

(supply-centric)의 해결책을 고려해 볼수 있다. 유전자 변형 (GM)작물은 이런면에서 매우 

유용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해결책으로 지원하기에 앞서 유전자 변형(GM) 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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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

요중심(demand-centric)의 해결책으로 현재 주요 작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식단의 

다양화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량생산 자급과 국제 식량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식량 무역은 전문화를 통해 국제 식량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기근(飢饉)의 위

협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제 식량체계의 효율 극대화와 농업무

역 자유화는 국제식량 안보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식량 공급의 회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금 세계는 농업 수

급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 관계가 더욱 심화될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량생산 자급과 국제 식량무역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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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agriculture and the climate system

In the coming years, our global food system will be under pressure due to increased 

demand for food, competing uses for agricultural land and products, and degradation 

of water resources and soil fertility. Additional stresses include gradual changes to 

climate as well as weather-related extremes and other disruptions affecting food 

production (e.g., major civil conflicts, disease outbreaks). In this setting,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apacity of the global food system to withstand sudden food-system 

disruptions, so that we can work to enhance the resiliency of this global, 

interconnected food system.

Gradually changing climate pressures on the global food system were well evaluated 

by the Fifth Assessment Report (AR5) of the 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hich presented evidence suggesting that changes in climate will result in 

overall declines in crop productivity.  Although some regions will likely experience 

improvements in crop production, these regions will be the exception. Multiple studies 

from the peer-reviewed literature estimated declines in wheat, rice, and maize 

production based on model estimates of the impact of recent climate trends on yields. 

Importantly, these estimates did not include the impacts of resource limitation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irrigation from groundwater aquifers that are rapidly being 

depleted. Further, these estimates were poorly positioned to address the impacts of 

extreme weather on crop productivity. We may expect then that these predictions of 

future crop yields could indeed be biased high, considering multiple poorly understood 

pressures.

Given the substantial threats to the global food system described above, it is 

surprising that few studies have explored it as an interconnected, complex system. 

That is, the global food system consists of numerous individual actors (i.e., countries) 

interacting through international food trade. From this perspective, if an extreme event 

affects agriculture in some region of the world, the impacts could propagate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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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rade. In fact, the world food crisis in 2008 highlighted the susceptibility of 

the global food system to propagating impacts. For example, in response to the 2008 

food-price spikes, 6 out of the top 17 wheat exporters (accounting for 90% of total 

trade) imposed some degree of trade restrictions, while 4 out of the top 9 rice 

exporters did so.

Here I present results from a recent study in which my coauthors and I analyzed 

the global food system and its vulnerability to disturbances using annual food 

production and trade data from 1992 to 2009. The approach builds on recent efforts 

in the economics literature that focus on “economic networks” to understand the 

dynamic interactions of many actors in economic systems. The goal was to gain more 

fundamental insight into the dynamics of our global food system in order to make 

it less susceptible to global failure. 

Over the 18-year study period, the global food trade network was found to be 

relatively homogeneous (85% of countries have low or marginal food self-sufficiency) 

and increased in complexity, with the number of global wheat and rice trade 

connections doubling and trade flows increasing by 42% and 90%, respectively. This 

increased connectivity and the tendency for countries to switch to non-exporting states 

during times of global food scarcity suggest that the trade network is susceptible to 

rapid propagations of disturbances. To test this hypothesis, network vulnerability to 

weather-related disturbances on European wheat and Asian rice production and exports 

were investigated. The findings suggest that least developed countries would suffer 

greater import losses in more connected networks: mean (median) wheat losses as 

percentages of staple food supply are 8.9% (3.8%) for 1992-1996, increasing to 11% 

(5.7%) for 2005-2009. Over the same intervals, rice losses increase from 8.2% (2.2%) 

to 14% (5.2%).  

To deal with the systemic risk in the global food system, I suggest that systemic 

resilience can be improved through enhanced redundancy and diversity.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food system, redundancy means that, if production and/or trade of 

certain commodities are interrupted in one or more regions, other parts of th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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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an make up for the losses. Promoting diversity in the global food system 

involves support of a large portfolio of staple food crops. Unfortunately, over the past 

50 years, we have seen a narrowing in diversity with wheat, rice, and other globally 

common crop commodities becoming more important in national food supplies. To 

counteract this trend, we might consider supply-centric solutions that maintain the 

current supply portfolio, but promote the use of crops with diverse genetic 

backgrounds. Genetically modified (GM) crops could potentially be valuable in this 

regar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numerous concerns 

associated with GM crops before more forward with such a strategy. Alternatively, 

demand-centric solutions might involve exploring opportunities for diet diversification 

to help mitigate dependency on these major crops.  

Lastly, it is also important to balance self-sufficiency in food production with 

international food trade. Food trade has increased efficiency of the global food system 

through specialization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threat of regional 

famine. At the same time, efficiency-maximizing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is not 

a panacea for global food security, as its impacts on food-supply resilience may be 

negative and require nuanced analyses. An appropriate balance is becoming more 

pressing as the world is now experiencing a tighter 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 likely to be exacerb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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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식량안보의 도전; 

농산물 교역에서 GMO/LMO의 LLP

North American Export Grain Association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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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량 안보 과제 – 
농산물 중 GMO/LMO의 저수준 혼입 (LLP)

국가간 곡물 및 유지작물의 지속 가능한 공급은 현대 식물 생명공학기술 혁신과 관련

된 기회 및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국제 곡물 유통 분야에서의 수십 년 간의 경

험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게리 마틴은 교역을 원활히 하는 한편 안전한 농업 생산 기술

을 지속적이고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공공적 및 상업적 실행 방안들에 대

한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 곡물 교역망 중 GM 농산물이 안전하고 불가피한 저수

준으로 혼입(low level presence)되는 현황과 관련, 교역 단계별 고려 사항 및 조치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두고, 시험 분석과 관련된 우려 사항들 및 권고할 수 있는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Global Food Security Challenge – 
LLP of GMO/LMO in agricultural commodities

Sustainable global supply of grains and oilseeds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opportunities and risks related to the innovation of modern crop biotechnology.   

Drawing on decades of experience and service to the international grain trade, Mr. 

Martin examines reasons for and best practices in official and commercial measures 

to facilitate trade and provide for the continued and expanded use of safe agricultural 

production technology. A focus on current developments related to the safe, inevitable 

low level presenc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includes a review of key considerations and actions that steps through the logistics 

of trade,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relevant testing concerns and make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action.



41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2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43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4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45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6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47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8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49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50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51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52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53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54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55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56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57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58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59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60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61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62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학 력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수의공중보건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 박사

경 력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미국 조지아대 연구원

서울대 수의학과 초빙교수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주제발표 좌장





1. 농산물 가격관련 정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안  병  일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데이비스) 농업 및 

자원경제학과 석사 (경제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Agricultural Issues Center 

박사후 과정 (Post Doc.) 연구원 

 

경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OECD 농정자문위원 

OECD 농업정책시장작업반회의 정부대표단 

입법고시 출제위원 

농림수산식품부 DDA/FTA포럼 자문위원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무역학회 이사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집간사

국무총리실 정부핵심과제 평가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안전포럼 자문위원

감사원 FTA 국내대책추진실태 감사위원회 자문위원

University of Arkansas, Fulbright 방문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68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농산물 가격관련 정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1. 농가경제 상황

농가소득의 추이를 보면 1990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6년 이후에는 실질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질가계비는 증가하여 농가

경제수지는 1993년 이후 계속감소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데에는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7년간 농업소득은 연평균 

6%씩 감소해 왔다. 하지만 농외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소득의 감소추세는 

다소 완만해 졌다.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농업조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반

면, 농업경영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가판매가격과 농가구입가격을 

비교하는 농가교역조건 지수 추이를 보면 199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져서 2012년 기준으로 평균적인 농가의 소득은 평균적인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농가 내에서도 고

소득 농가와 저소득 농가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요 농산물의 가격 추이

쌀의 경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년대 초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0년

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

질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주요 채소인 배추, 무, 풋고추, 양파, 붉은 고추와 주요 과일인 사과 및 배의 1996년 

이후의 가격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명목가격으로도 실질가격으로도 수확기

와 단경기에 따라 가격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부 품목에서는 

최근 들어 가격등락이 더 심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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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쌀의 경우 소득보전 직불제가 2005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쌀 직불제는 과

거 생산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이를 지급

하는 변동직불제로 구성된다. 변동직불금은 시장가격이 증가할수록 작아지게 되며 시

장가격이 목표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지급되지 않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채소의 경우 매우 다양한 수급안정화 정책이 1995년 이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농업관측사업, 자조금제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노지

채소 수급안정사업, 저장용 및 가공용 수매지원사업 등이 그 예이다. 

4. 가격 관련 정책의 효과 

쌀 직불제는 주요 목표가 쌀 농가의 소득지지이며 간접적으로 변동직불제를 통해 

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쌀 직불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쌀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쌀 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80kg 당 쌀 조수입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16.4%로 가장 높은 수준

이었으나, 2012년에는 6.2%로 낮아졌다. 쌀 직불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농가를 기준으로 할 때 쌀 소득은 2004년 6,014천원에서 2011년 3,684천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0%에서 2011

년 42%로 낮아졌다. 

주요 채소 및 과일 가격의 변이계수(변동성)을 계산해 보면, 명목가격으로도 실질가

격으로도 낮아지는 추세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안정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

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채소 및 과일의 연평균 가격은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등락을 반복

할 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연중 최저가격(수확기 가격)은 명목가

격 기준으로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지만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의 생산비가 그간에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을 감안

할 때, 이와 같은 가격 추세는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로 귀결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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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의 정책방향

쌀 직불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고정직불금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규명되어 왔다. 따라서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주로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개편이 이루

어져야 하며, 생산량을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변동직불금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은 사실상 수급안정이라는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또한 직접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책방향을 수급안정 보다는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하

락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

직하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이 개정된 농업법에서 작물보험과 다양한 형태의 농가 또

는 지역단위의 수입보험을 도입 또는 강화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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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위기와 한국의 식품가격 정책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는 2014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5백만 명이 굶주리

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10년전에 비하면 1억명 가까이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세계

에서 9명중 1명은 만성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등 세계의 곡창지대에서 대규모 가뭄

과 홍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줄어드는 농경지로 인해 세계의 식량생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리고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동물성식품의 소비가 급속히 늘고 있다. 육류 생

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동물 사료로 곡물이 사용되며 그에 따른 곡물 수요량이 증

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식량을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이 발달하고 있어 식량공급이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옥

수수를 발효시켜 연료용 알코올을 대량 생산하면서 2007/2008년 세계 곡물파동이 일어났

다. 밀, 옥수수, 콩, 쌀 등 주요 곡물가격이 2-3배 뛰었고, 아이티, 튀니지, 이집트에서는 

정권이 무너졌고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각 나라들은 자국

의 식량을 충분히 비축하는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준비는 대단히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에서 2013년 23%대로 급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장기적으로 세계 

식량시장의 상황에 따른 국내 식량시장의 변동률은 커진다. 특히 세계적 기상이변과 불

안정한 국제곡물시장의 여건은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내 식

량자급률은 '식량 안보'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밀, 옥수수, 콩 등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

승할 경우 국내 수입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되어 수입 곡물을 원료로 하는 국내 가공식

품 가격 상승 및 국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정부는 식품산업의 국산원료 사용을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농업,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

며 농업과 함께 식품산업을 양축으로 하는 식량안보적 기능을 인식하고 국가적 지원 육

성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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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가온실가스통계 관리위원회 위원

현)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 위원

현)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현)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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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 최근 기후변화의 이슈에 대응하여 각 분야별로 적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서 식량ㆍ식품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귀중한 발제는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다루는 전문가로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에 몇 가지 의

견을  제시코자 함.

◾ 세부 의견

◦ “농업과 기후체계간의 복합 상호작용 이해”를 다룬 마이클 푸마 박사의 국제식량체

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세계 식량안보의 도전적 이슈로 인구증가에 의한 식량수요의 급증, 농경지의 경쟁

적 이용, 환경악화(수자원고갈과 수질저하, 토질저하 등), 기후변화, 식량생산의 정

체 등을 요소에 전적으로 공감함. 

 - 특히 기후변화와 주요 임계치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함. 지구 평균기온이 

4℃ 이상 증가시 농가와 에코시스템의 적응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여 이 분야의 구체적인 연구사례가 있으면 제시해주었으면 함.  

 - 복잡계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식량체계와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식량 무역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복잡성이 증가함.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높을수

록 최빈개도국의 수입량 손실이 증가할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보다 설

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함.

 - 국제농업체계의 회복성 구축을 위한 과제로 식량비축, 유전자변형작물, 자급과 무역

간의 균형 등을 제시함.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변형작물의 역할에 대

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 GMO는 한 종으로부터 얻은 유전자를 다른 종에 삽

입해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지는 생명체로 농업분야에서는 내열성과 내병성 

등의 새로운 품종개발에 활용되어 기후변화 대응 식량문제도 해결이라는 긍정적 측

면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GMO 농산물의 유전자가 생태계에 전이됨으로써 새로

운 병원성 박테리아·바이러스를 창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프랑스 킹 대학 연

구팀의 결과(2012)에 따르면 제초제에 강한 GMO(유전변형농산물) 옥수수를 섭취한 

실험쥐의 경우 종양이 증가하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훗날 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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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행과정에서 기초방법에 문제점이 지적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GMO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과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단계에서 GMO 작물 장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복원력과 생물다양성을 제고는 중요한 핵심과제

로 제시되고 있음. 단일품종 내에서 스트레스의 내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DNA메이커 선발기술(Marker Assisted Selection, MAS)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 “농산물 가격관련 정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안병일 교수의 발표는 쌀 직

불제의 정책효과 분석과 주요채소와 과일가격의 가격변동성 분석은 향후 정책개선

방향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됨. 

 -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량을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변동직

불금은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고정직불금이 인상

되어 쌀 직불금을 대체하는 경우 쌀 가격 락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가 어려워지고, 

쌀 가격 상승시에는 과잉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채소류의 수급안정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수급안정보다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농가의 손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방향과 미국의 작

물보험과 다양한 형태의 농가 또는 지역단위의 수입보험 도입 및 강화 방안의 시사

점을 제시함. 위험관리 방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대비하

여 지수형 날씨보험의 도입에 대한 견해는?

◦ “세계 식량위기와 한국의 식품가격정책”애 관한 고정아 교수의 발표는 식량위기를 

진단하고 국내 식품가격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함.  

 - 2014년 식품(식량)가격정책의 진단과 대응책 제시에 있어서 업계(company)와 소비자 

견해 제시는 현상을 진단하는데 의미가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 그러나 실증분석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특정 신문의 기사나 매체 등을 인용하고 있어 균형적인 진단으

로 보기에는 약간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정부와 업계 및 소비자로 나누어 대응책 

제시는 설득력 있는 접근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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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품산업의 원자재인 식량조달가격 안정

화 방안 모색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가격변동성 완화 등 위험관리 방안으로 독자

적 식량조달 시스템 구축과 해외식량기지 확보 등의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에 대한 의견은? 



토 /론 /문

경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  해  영

학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 (농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농학석사)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Ph.D.)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전공학센터 연구원

미국국립보건원 (NIH) 박사후 연구원

현)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생명공학원 식품생명공학 전공 교수

현)식품의약품안전처 GMO 식품안전성 평가위원

현)농촌진흥청 GMO 환경위해성 평가위원

현)경희대학교 생명자원과학연구원 원장

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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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량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Dr. Puma께서 제시한 식량의 잉여성

과 다양성 강화를 통해 구조적 회복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제안한 내용 가운데, 다양한 

유전자 변형(GM) 작물을 장려하는 공급중심의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8월 현재 7개 작물 113개의 GMO 이벤트에 대해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성승인심사가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승인될 이벤트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콩과 옥수수는 자급률이 각각 10%, 1%이기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된 

많은 양이 GM콩과 옥수수로 식품과 사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GMO 표시제 확대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2013년 

미승인 GM 밀 사건, 2005년 중국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GM쌀 등 미승인 GMO 국내유

입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GM작물은 향후 식량문제 해결 뿐 아니라 에너지, 의약품 등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과 관

련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GMO 안전성 문제는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해

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연자인 Mr. Gary Martin의 발표주제인 LMO/GMO의 Low Level Presence 기준

이 곡물 생산자와 수입국간에 일치하지 기준으로 농산물 교역의 비용증가와 관리에 대

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부분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

진다면 농산물의 교역 등 식량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토론회에

서 국가간의 GMO 인식도에 따른 정책차이, LLP의 한계치, GMO 검정방법의 효율성 등 

산재한 이슈들에 대한 서로의 긍정적인 의견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 /론 /문

농촌진흥청 GM작물실용화사업단 단장 





박  수  철

학력

Univ. of Iowa 분자생물학 이학박사

건국대학교 작물생리 석사

건국대학교 농학사

 

경력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농촌진흥청 연구기획과 농업연구관

농진청 생명공학연구원 농업연구관

미국 농업연구청 파견 상주연구원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장

현)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GM작물실용화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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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가뭄저항성 작물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부족의 우려는 이미 전 세계적인 공통 이슈로 제기 된지 오래전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 식량안보의 위협 가

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작 가능지역이 제한된 국가의 경

우 가뭄저항성 생명공학작물 개발의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뭄으로 인한 점진적 

토지 황폐화에 의한 국가 농업기반의 상실이 향후 식량의 안정적 확보 실패로 이어지면

서 경제침체 등 사회 경제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주곡의 자급자족을 이루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한 기쁨이 가

시지 않은 1980년에 냉해를 통해 30% 이상의 수량이 손실되며 어렵게 구축한 식량안보 

기반이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또한 매년 일시적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

사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뭄저항성 작

물 개발은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희망적인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뭄저항성은 하나의 유전자로 조절되는 질적 형질이 아닌 다양

한 유전자 군에 의해 조절되는 양적 형질이므로 기존의 육종 프로그램으로는 저항성품

종 개발이 몹시 어려운 농업형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가뭄저항성 

작물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성공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건조저항성 작물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에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M작물 개발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대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본다. GM종자 개발은 막대한 연구비와 오랜 개발기간이 요구되

며 성공확률도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개발된 GM작물은 안전성 평가와 승인

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소규모 개별 연구팀에서 추진하기가 거의 불가

능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향후 농업과 생명산업 발전에서 가

장 필요로 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차원에서도 필히 확보해야만 하는 기술인만큼, 정부에

서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

러 대국민 소통을 통해서 GM작물이 개발과정에서 얼마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지

를 알게 되고, 그 필요성을 이해하게 됨으로서 국민들의 공감대속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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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작물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바닷물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감기와 암 등 인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약용 작물들

이 기존의 의약품들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성공 전제조건

은 물론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지속적 발달을 보장하면서 이를 발전하기 위한 창조적 아

이디어와 점단기술의 새로운 접목일 것이다. 이렇듯 농업 기술의 발전과정에 GM작물도 

서 있으며 우리 후손들은 이러한 기술발전의 토대 위에 더욱 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장을 던질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무

엇보다 타 분야의 과학기술 발달처럼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긍정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농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대

체되어야 한다. 농업은 보존해야할 인류의 자산이지만 계속적인 발전도 항시 필요로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적 기반위에 법적, 제도적으로 GM작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

증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확신한다. 이제는 이러한 안전장치의 기반위에서 

GM작물 개발을 포함한 첨단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한계

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국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첨단 생명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혼연일체의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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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는 한국의 곡물자급률

2013년 사료곡물을 포함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3.1%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전

년보다 0.3%p 소폭 상승한 수치이지만, 과거 1990년에 43.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곡물자급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기본적으로 쌀, 콩, 옥수수 등 국내 곡물 생산이 감소 내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가공과 

사료용 곡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곡물생산이 1990년도에 7백만 톤이었는

데 2013년에 458만 톤으로 34.6% 감소하였다. 반면 곡물수요는 1990년 1,628만 톤에서 

2013년 1,980만 톤으로 21.6%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가공용은 32.6%, 사료용은 60.2% 

증가하였다. 특히 곡물 수요 전체에서 사료용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8.7%에서 

2013년 51.0%로 12.3%p 증가하였다. 

<표 1> 전체 곡물수급 실적(천톤)

1990 2000 2010 2013 (잠정)

생산 7,013 5,931 5,511 4,583

수요 16,282 19,961 19,939 19,800

 식량
6,302

(38.7)

6,164

(30.9)

5,167

(25.9)

4,838

(23.6)

 가공
3,291

(20.2)

3,850

(19.3)

4,386

(24.2)

4,365

(21.9)

 사료
6,301

(38.7)

9,285

(46.5)

9,743

(48.9)

10,094

(49.2)

곡물자급률(%) 43.1 29.7 27.6 23.1

   주: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4.

◾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가공식품의 물가상승 견인

결국 한국은 부족한 식량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제곡물

가격에 의해 국내 식품가격이 영향을 받는 물가구조를 갖게 되었다. 국제곡물가격이 안

정적이었던 과거에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기후 변화 현상으로 곡

물생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신흥경제대국의 식량수요 증가와 바이오연료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가

공식품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 이후, 가공

식품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총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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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비자물가 총지수 및 가공식품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OECD 일부 국가들의 식량자급률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러한 관계에 비추어볼 때, OECD 국가들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에 속하는 한국의 가공식품 생산자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2> 주요 OECD 국가들의 식량자급률과 가공식품 생산자 가격과의 관계

                  자료: OECD/ 일본 농림수산성

그런데,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물가 상승의 기여도를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총 16개 품목군 가운데 가공식품이 소비

자 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가상승에 가공식품이 2009년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2011년과 2013년에는 4번째로, 2012년에는 3번째로, 2014년 2/4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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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번째로 영향을 주고 있어 가공식품이 소비자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 순위
단위: %p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4분기

물가상승률 2.76% 2.96% 4.0% 2.19% 1.31% 1.60%

1순위
가공식품
(0.57)1)

농산물
(0.54)

석유제품
(0.77)

농산물
(0.41)

개인서비스
(0.31)

개인서비스
(0.41)

2순위
외식
(0.46)

석유제품
(0.49)

개인서비스
(0.65)

집세
(0.39)

집세
(0.25)

가공식품
(0.29)

3순위
개인서비스

(0.43)
개인서비스

(0.41)
외식
(0.51)

가공식품
(0.34)

전기·수도
(0.23)

축산물
(0.27)

4순위
내구재
(0.31)

외식
(0.27)

가공식품
(0.41)

섬유제품
(0.27)

가공식품
(0.22)

섬유제품
(0.26)

5순위
섬유제품
(0.31)

섬유제품
(0.19)

농산물
(0.39)

전기·수도
(0.25)

섬유제품
(0.21)

집세
(0.23)

주: 2014년 1/4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산출한 것임  

◾ 세계식량 수급, 과잉에서 부족으로2)

곡물 자급률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식품물가

는 국제 곡물시장 여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3) 그런데 문제는 세계 식량수급 상황이 

과거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오일쇼크와 곡물파동을 겪으면서 각국은 식량자급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농업투자를 늘리고 증산정책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 세계 

곡물시장은 과잉공급 시기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까지 이러한 과잉공급이 지속되면

서 세계 곡물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발표한 ‘세

계 농업 공급과 수요 전망치’자료를 분석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연평균 곡물4) 생

1) 2009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76% 상승하였는데, 가공식품이 0.57%p 만큼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09년에 가공식품의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고 전년도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200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6%에서 2.19%로 하락하게 된다.

2) 황성혁(2014), “식량위기 시대, 국제곡물 수급 어떻게 안정화시키나?” 「세계 식품과 농수산」, 56(7), pp.13~14.

3) 가공식품의 가격은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유통구조, 시장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한국은 가공식품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낮은 식량자급률이 가공식품 가격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직관적으로 설명하였다.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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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 각각 16억 4,300만 톤과 19억 9백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평균 소비량은 

각각 16억 3,200만 톤과 18억 9,000만 톤을 기록하며 곡물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2000~2012년)에는 연평균 소비량(22억 7,500만 톤)이 생산량(22억 

6,600만 톤)을 초과하면서 곡물부족 시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곡물 평균 소비량이 

1990년대에 비해 20.3% 증가한 반면, 생산량은 18.7%밖에 증가하지 않아 곡물 재고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식량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특히, 곡물재고량이 1990

년대 평균 5억 1,700만 톤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4억 5,500만 톤으로 약 6,200만 톤이 감

소하였으며, 곡물재고율도 1990년대 평균 27.4%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20.0%로 7.4%p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식량기구(FAO)에서 권고한 최저 수준 17.0%에 근접한 수준이다.

<표 3> 세계 전체 곡물
a)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구분
1970~1979

(평균)

1980~1989

(평균)

1990~1999

(평균)

2000~2012

(평균) 

생산량(A) 1,303 1,643 1,909 2,266

공급량 1,691 2,291 2,648 3,039

소비량(B)
b)

1,293 1,632 1,890 2,275

재고량 243 436 517 455

A-B 10.2 11.7 15.2 △9.4

재고율(%)
c)

18.8 26.7 27.4 20.0

주: a) 밀, 옥수수, 쌀, 보리, 콩(식용), 기타 잡곡 등 b) 소비량=공급량-재고량 c) 재고율= 재고량/소비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emand Online.

◾ 국제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제언5)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불안으로 발생하는 국내 물가상승 원인은 한 국가가 혼자

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농업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생산성이 낮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 개별 농가에게 농기계나 장비를 지원하는 투자도 

4) 밀, 옥수수, 쌀, 보리, 콩(식용), 기타 잡곡 등

5) 황성혁(2014), “식량위기 시대, 국제곡물 수급 어떻게 안정화시키나?” 「세계 식품과 농수산」, 56(7),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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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만, 농업생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관개시설, 저장시설, 농업기술지도 등과 같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연계된 분야,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R&D 분야 등이 농업 투자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의 후진국들은 농업에 투자할 자금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농업분야의 ODA

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각 국들은 바이오 연료 생산이 식량 수급 및 가격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

는 수준에서 바이오 연료 정책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식량수급 불안 문제

는 옥수수가 식량과 연료 사이에서 경합하면서 발생하였다. 바이오 연료가 환경과 에너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식량의 가용성과 농산물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진국은 바이오 연료 의무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식량과 경쟁하지 않는 원료(예, 농업폐기물, 해

조류 등)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과 관련한 국제 규범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 WTO 출범 후, 식량 생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정책으로 식량 수입국들의 식

량 생산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따라서 식량 수입국들의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곡물

에 한해서 정부 보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WTO 체제 

하에서는 식량 수출국이 자국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곡물의 수출을 금지해도 국제적

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물론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의 식량안보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하지만, 인도주의 목적의 식량구매에 대해서는 수출규제(수출금지, 물량 제한, 과

도한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6) 

네 번째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역단위로 비상식량 비축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13개국은 재해로 인해 쌀을 조달하지 못하는 회원 국

가에게 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쌀을 미리 비축하는 ‘ASEAN+3 비상 쌀 비축 제도

(APTERR)’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간의 자발적 공조

를 통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규모의 비상식량을 지역단위로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한석호 외 4명(2014),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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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곡물시장에 투기자본 유입은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 가격 

변동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헤징 기능이 약화되어 곡물 수급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요 곡물에 대해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선물·옵션 등의 계약 

숫자를 제한 등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의 엄격한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

하다. 식량위기의 문제를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곡

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식량위기에 대한 국

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FA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식량문제를 논의하고 국가 간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자간협의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농업의 시각에서 국제 곡물수급 및 가

격 안정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식량위기는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

로 야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량위기 해법은 농업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을 연계하는 국

제협력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